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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‘1살’ 차이 커플이 가장 오래 사귄다

4살 차이는 궁합도 안 본다? 하지만 애틀랜타 에모리

대학교 연구진의 연구에 따르면 이는 맞는 말이 아니다. 

지난 2016년 연구진은 미국 성인 남녀 3,000명을 대상

으로 연인 관계와 나이 차이의 상관관계를 연구했다. 그 

결과 1살 차이 나는 연인의 이별 확률이 3%로 가장 낮

게 나왔다. 이어 5살의 나이 차이가 있는 연인의 경우 헤

어질 확률이 18%, 10살 차이는 39%였다. 20살 차이가 

나는 연인은 그 확률이 무려 98%까지 올라갔다. 

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, 나이 차이가 크게 날수록 헤

어지거나 이혼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. 반대로 나이 

차이가 작을수록 그 확률은 떨어졌고,‘1살’차이가 가

장 바람직하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. 

이에 대한 반론도 제기된다. 해당 연구 결과를 두고 일

부 전문가들은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렵다고 입을 모은

다. 연인 사이에 이별을 유발하는 원인을 나이만으로 설

명하긴 어렵기 때문이다.

한 전문가는“다양한 유형의 커플들이 존재하고 다양

한 성격의 사람들이 있다.”며“나이가 아닌 다른 이유

로 이별하거나 이혼할 수도 있다.”라며 해당 연구에 한

계가 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.

■ 여동생 있는 남자들이 연애 잘한다

여동생을 가진 오빠들이라면 미우나 고우나 동생에게 

감사해야겠다.

펜실베니아주립대학교 연구진은 최근“형제, 자매 보

다 남매들이 연애를 훨씬 더 잘한다.”는 흥미로운 연구 

결과를 발표했다.

펜실베니아 대학 다우티 교수는 형제자매가 연애에 미

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12세에서 20세 사이의 

남녀 373명을 무려 8년 동안 추적 관찰했다. 그 결과‘여

동생이 있는 오빠들이 연애를 훨씬 더 오래 잘한다’는 

결론을 얻었다.

연구진은“형제자매는 태어나서 가장 처음으로 만나

는 또래”라며“특히 남매의 경우 사이가 좋으면 좋을

수록 연인과의 관계에서도‘만족도’와‘친밀감’이 훨씬 

더 높게 나타났다.”고 밝혔다.

이어“남매는 어려서부터 함께 자라며 많은 경험을 했

기에 성별이 다른 이성에 대해 파악하고 이해하는 폭이 

넓다.”며“일반적으로 어떤 행동을 싫어하고, 좋아하는

지 쉽게 알 수 있어 연애 성공 확률도 높다.”고 설명했다.

또한“스스로 여성, 남성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

해 연인의 마음을 파악하는 데 능숙하다고 여겨 연애

에 대한 자신감 또한 다른 형제, 자매에 비해 높았다”

고 전했다.

남매의 경우 수없이 많은 다툼과 갈등 끝에 어떻게 하

면 상대방과 오해를 풀고, 화해할 수 있는지, 어떤 표현

을 좋아하고, 싫어하는지 등을 습득할 수 있다. 따라서 

자신의 경험을 통해 연인과의 관계에서 미리 조심하거

나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

졌다는 것이 연구진의 설명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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